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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, 누구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고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.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(CLS)가 개최한 ‘2025
여름 휴가 공모전’에서 수상한 이샛별, 조정표 퀵플렉서 부부입니다. 이들은 바쁜 배송 업무 중에도 두세 달에 한 번씩 해
외여행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.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퀵플렉스 영업점의 휴가 정책 덕분입니다. 이들의 이
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.

온 가족이 함께 떠난 후쿠오카 여행

이샛별, 조정표 님: 저희는 최고의 파트너 ‘부부 퀵플렉서’, 세계 여행이 꿈인 ‘샛별, 정표’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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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샛별 님: 저는 원래 직장인이었는데 거기서는 휴가를 못 내서 신혼여행도 못 갔다니까요?

조정표 님: ‘주말마다 누워만 있지 말고 부업이나 해볼까’ 해서 (퀵플렉스를) 시작했죠.

이샛별 님: (퀵플렉스 하면서) 배송하다 보니 웬걸? 이게 천직이다 싶은 거예요. 부부가 24시간 하루 종일 붙어있으면 안 싸우냐고
요?



조정표 님: 일상이 지루할 만하면 해외로 떠나니까. 항상 신혼 같아요.

이샛별 님: 싸울만하면 여행 가서 힐링하니까 싸울 틈이 없죠.

이샛별 님: 두 달마다 해외여행 보내주는 회사는 저희 퀵플렉스 영업점만 가능할걸요? 잊을만하면 휴가 안 가냐고 공지를 수시로
띄워줘요.

이샛별 님: 서로 미리 일정 조율이 되는 데다가 백업해 주는 동료들도 있으니까,

조정표 님: 진짜 모두가 휴가 가고 싶은 날에 딱 떠나는 거죠.



조정표 님: 둘이 같이 배송하니까 돈도 쏠쏠하게 모으고 그 돈으로 분기마다 도파민 충전하러 갑니다.

이샛별 님: 맨날 ‘다음에 또 어디 가지?’하고,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어요.

이샛별, 조정표 님: 원할 때 언제든 On-Off 할 수 있다는 것, 퀵플렉스니까 가능합니다.

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(CLS)가 개최한 ‘2025 여름 휴가 공모전’은 전국 위탁배송업체 퀵플렉서들의 다양한 휴가 사례를 공유하며
자유로운 휴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벤트입니다. 퀵플렉서들이 원하는 언제든 휴가를 떠날 수 있는 것은 CLS가 업계
최초로 도입한 ‘백업기사 시스템’ 덕분인데요. 실제로 CLS 위탁배송기사의 62%는 주 5일 이하로 배송하고 있으며, 49%가 3일 이
상 연속 휴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수상자인 조정표, 이샛별 퀵플렉서 부부는 “휴가 기간에도 팀원들이 자체적으로 백업을 도와주는 문화가 있어 부담이 없다”고 말합
니다. 이어 휴가 기간 이후 두 사람은 “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건 삶의 원동력이 된다”며, “고객님들께 행복을, 영업팀에는 이익을,
그리고 우리 부부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는 소감을 전했습니다.

앞으로도 쿠팡은 더욱 유연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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